
GIST 물리‧광과학과 학생들,
2024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 수상

- 스핀 양자정보 연구실(지도교수 이상윤) 황승재· 김민석· 백승재· 최준재· 곽재원 학생, 

대학원생 부문 대상 수상… 24개 팀 총 101명 참가해 3일간 해커톤 방식으로 실력 겨뤄

- 과기정통부 ‘퀀텀 코리아 2024’ 사전행사로 열려, “연구실 스터디 연장선에서 양자기술· 양

자컴퓨팅 분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참가해… 합심하여 협동하는 과정에서도 배운 점 많아”

▲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 GIST 물리‧광과학과 재학생 5명으로 구성된 ‘퀀텀 붐은 온다’ 
팀(지도교수 이상윤)이 ‘2024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상(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학사과정 최준재 학생, 석박통합과정 황승재 학생,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학사과정 곽재원·백승재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6월 25일(화) 열린 ‘퀀텀 코리아 2024’(과기정

통부 ‧퀀텀 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 공동주최) 개막식에서 물리‧광과학과 재학생 5

명으로 구성된 ‘퀀텀 붐은 온다’ 팀이 ‘2024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상(장관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물리‧광과학과 석박통합과정 황승재 학생과 학사과정 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 

학생 등 5명은 스핀 양자정보 연구실(Spin and Quantum Information Lab, 지도교

수: 이상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스터디의 연장선에서 ‘양자정보경진대회’ 참

가를 준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퀀텀 붐은 온다’ 팀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타 대학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양자기술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팀을 대표하여 황승재 학생은 “상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전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대회 과

정에서 학술적 측면에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팀원이 합심하여 협동하

는 과정에서도 배운 점이 많았으며, 이번 성과가 연구실의 우수한 연구 결과로 이

어지기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퀀텀 코리아 2024’의 사전행사로서 우수 미래인재 유입 촉진 및 네트워크 구

축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6

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후 

결과물을 제출했다.

대학(원)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하여 대상 2개 팀(장관상),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 등 10개 팀이 수상했으며, 수상자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결과물의 

완성도 및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